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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초·중·고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제1외국어

로 채택된 한국어의 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채택 배경과 채택 과정을 탐구하

여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2

월 기준으로 39개국, 1,669개 초·중·고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돼 159,864명

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는 2019년보다 9개국, 14,555명이 늘어난 것

으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과 세종학당에서 이루어지던 국외 한국어 

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공교육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친한·지한 인재를 양성

하는 첫걸음이며, 국가 간 교육·문화 협력의 핵심적 기제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크다(교육부, 2021).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 체

계에서 제1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2016

년 제2외국어 시범 교과로 처음 공교육에 포함된 이후, 2021년에 독일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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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1외국어 과목으로 단기간에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과정 체계 하에서 제1외국어로의 승격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교육의 

체계 안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에 연속성을 갖춘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제1외국어로서 위상을 갖게 된 한국어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서도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취미나 방

과 후 수업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안에서 한국어를 지속

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많은 국가에서 시범 교

육 혹은 방과 후 수업 형태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해당 국가에서 정규 교과

로서 외국어의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의 승격 사례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이들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이나 태국은 베트남보다 먼저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 교과

로 채택되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가 포함되기도 했

지만, 지역적, 상황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

조하여 타국가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이라 불리는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상속어로서 한국어’(korean as a heritage 

language)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태국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인

기가 급상승하자, 정상 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 총리가 한국어 교원 

파견을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Parit Yinsen, 2011: 222). 따라서 ‘제1외국어로서 한국어’ 혹은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갖는 국가, 대상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국 정부

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 사업과 보급 정책

이 시급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태국보다는 베트남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외국어 

정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어의 제1외국어 승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을 다양한 층위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초·중등학교를 대상



	 9베트남의 제1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 채택의 정책적 함의 

으로 한 한국어 보급 정책의 시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국외 초·중·고 한국어 교육 현황과 의의

1. 국외 초·중·고 한국어 교육 현황

교육부의 ‘2020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에 따르면, 한

국어반 개설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554개교), 미국(171개교), 태

국(165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은 1997년에 한국어가 SAT II의 선

택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정규 학교 교육의 체계에 한국어 교육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미국의 현지 학교 내 한국어 반이 처음으로 개설된 

유서 깊은 국가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분포된 곳이다. 인접 국가라는 지리적인 특성과 더불어 재일동포 교

육을 위해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어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

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인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서 초창기 한국어 교육은 이 두 국가를 포함하여 주로 재외동포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한국어는 ‘상속어로서 한국어’의 성격을 가졌으며, 

재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체성 신장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러한 경향은 미국과 일본 외에도 CIS 지역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주로 실시되었던 2000년대 초반을 지

나, 한류 열풍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의 상승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커지면서 새로운 성격의 한국어 교육이 등장하였다(민경모·김선정, 2010). 

2008년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태국이 대표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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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다. 태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지정되었고, 2008

년 2학기부터 송클라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들에 의해 인근의 Bencham-

arachutit 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과목이 제2외국어로 개설되었다. 이후 

태국 정부의 요청으로 2011년부터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이 시작되면서 중

등학교의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공펭 소파(2019: 622)에 따르

면 태국의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은 방과 후 특별 과정이나 정규 과정으

로 이루어지며,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하고 있다고 하

였다. 다만 2018년 1학기 기준, 태국의 고등학생은 한국어를 정규 필수 과목

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수경, 2021: 214). 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어가 정규 교과

에 새롭게 포함된 국가는 인도이다. 2020년 인도에서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

가 채택되면서 학령기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2019년 

인도 중등 교육과정 내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

로 한국문화원이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들과 함께 한국어 취미 수업을 시범

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7월 인도 정부가 새 교육 정책에 한국

어가 제2외국어 권장 과목에 새롭게 편입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이로 인해 시

범 교육의 연장으로 실시된 한국어 교육은 정규 과정을 포함한 총 17개 학교

로 확대되었다(주인도 한국문화원, 2021). 

정규 교과에 포함되어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에도 많은 지

역에서 방과 후 수업과 같은 비정규 교과의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한

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등에서는 일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수업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지 대학의 한국어학과나 대사관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활발하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호

정·정연희·김가람·골로바노브 키릴·안혜인, 2020ㄴ). 이밖에도 프랑스의 대

학 입학 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에 한국어가 포함되었으며, 전통

적인 다문화 국가인 호주에서도 매년 자체적으로 방한 연수단을 구성하여 

한국에서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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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 이처럼 국외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초창기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서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으로 확장

되었고, 제1외국어 혹은 제2외국어라는 정규 교과 내에서 지위를 얻은 국가

에서부터 시범 교과로서 비정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국가까지 다양하다. 이

와 더불어 아직까지 학교 내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학교 밖의 한글 학

교나 세종학당 등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국가도 존재한다. 

2. 국외 초·중·고 한국어 교육의 의의

세계가 이웃처럼 가까워지고 경제·문화적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면

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로서 다양한 언어 능력이 널리 

지목되면서(권오현, 2019: 156) 다언어주의를 표방한 외국어 교육이 유럽 연

합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어 외에 다양한 외국어를 교

육과정 내에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면서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한국어가 정규 교과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노

력과 한류로 인한 한국어의 인기로 한국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

는 국가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김호정·신필여·강남욱, 2020ㄱ: 55 -56). 교

육부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국외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지원 사업에 매진

하는 까닭은 어떤 외국어가 그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는 해당 국가의 중·고등학교 교과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

문이다. 나아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접한 외국어가 대학 진학 후의 외국어 

선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진정란, 2012: 

236). 이러한 관점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다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

해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한국과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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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김선정·곽지영·민경모·박성태·허용, 

2018: 2). 무엇보다 학령기 학습자들이 공교육의 체계 안에서 한국어를 공

부한다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은 물론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학

과 개설, 세종학당 설치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박진욱·이수미·장미정, 

2018: 28).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부의 노력은 비단 한국 정부만 수행하

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국제교류기금’1)이라는 단체를 통해 전 세계의 

일본어 교육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수행하며, 이 단체의 지원을 통해 국외 

초·중·고에서 일본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

교류기금 서울 센터가 ‘중등학교 일본어 교사 집중 연수’, ‘각 지역의 일본어 

교사 연수에 전문가 파견’, ‘한국인 일본어 교사의 일본 연수’ 등의 사업을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에서의 일본어는 제2외국어 과목으로

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2021)의 ‘고등학교 제2외국

어 편성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등학교의 80.9%인 259개교에서 제2외

국어로 일본어 과목을 개설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247개교가 개설한 중국어

보다 많은 숫자이며, 프랑스어(30개교), 독일어(15개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자

국어 보급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차세대 한국어 인

재를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국외 학령기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보급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국외 일본어 보급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양민철·김혜진(2018)에서 상세하게 소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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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베트남의 한국어 채택 배경과 과정

1.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베트남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1980년대에는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주된 

외국어로 지정하여 가르쳤으나, 2008년 세계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이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영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베트남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20 외국어교육전략>을 수립·공포하면서 영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0 외국어교육전략>은 표준 외국어 등급 체계

의 틀을 읽기·쓰기·듣기·말하기로 규정하고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의 등급 체계

에 근거하여 외국어 능력 기준을 6단계로 제시하였다(Ban Quản lý Đề án 

Ngoại ngữ 2020, 2008). CEFR의 체계에 근거하여 A1은 1급, A2는 2급에 해

당하여, 각 등급별 성취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영역별로 달성해야 할 성

취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등급별 성취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과정 등급 체계(Ban Quản lý Đề án Ngoại ngữ 2020, 2008)

분류 성취 기준

초급

1급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표현 및 어휘를 이해하며 사용한다.

•�자기소개 및 타인 소개하며 본인, 친구, 가족이 사는 곳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화자가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면 대화하며 필요 시 도움을 줄 수 있다.

2급

기본 대화에서 보편적 어휘 및 표현을 사용한다.

•�매일 접한 익숙한 주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본인, 생활환경, 생활 필수 요구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한다.

중급

3급

학교, 업무, 오락 등에 관한 보편적 주제에 대한 글, 문단의 핵심내용을 이해한다.

•�이상의 주제에 관한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경험, 사건, 꿈, 희망에 대해 묘사하며 본인의 계획을 간단하게 서술하며 설명한다.

4급

세부적이면서 추상적인 복잡한 글이나 본인의 전문 분야 문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현지인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다양 주제로 글을 작성할 때 어떠한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나 해당 문제의 

장단점을 밝힐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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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5급

넓은 범위의 긴 글의 함축된 내용을 이해한다.

•�일반적인 구사 능력으로 유창하게 의사소통한다.

•�사회적, 학술적, 전문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복잡한 주제의 글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연결어미나 연결 단어를 잘 사용한다.

6급

문어, 구어의 내용을 대부분 쉽게 이해한다.

•�정보 요약, 정리를 하며 알고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매우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하며 복잡한 상황에서의 미미한 의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에 근거하여 베트남의 초·중등교육에서 시행하는 모든 외

국어 교육과정은 위 등급 체계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교과서

와 보조 자료를 설계할 때에도 위 체계에 근거해야 한다. 

 이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이전의 내용을 보

완하여 <2025 외국어교육전략(Thủ tướng Chính phủ, 2017)>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롭게 설정된 <2025 외국어교육전략>은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 사

용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추진 목표로 설정되어, 각급 학교의 외국어 교

육과정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지혜·김호정, 2019: 747). 현재 

영어는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와 함께 제1외국어 선택 과목군

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 외국어 중에서 영어를 선택하

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달

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베트남의 초·중·고에서 한국어 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급을 확

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언어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2. 제1외국어로서 한국어 채택 과정

베트남에서는 2016년부터 일부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 시범 교육을 시작하였다. <2020 외국어교육전략>에 근거하여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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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 포함된 한국어는 7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여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어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임시 절차로서, 한국어가 처음으로 베트남의 

초·중·고 공교육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후 2019년에는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정규 교과로 격상되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제2외국어 시

범 교과에서 정규 교과로 격상된 것이다. 그리고 2021년 결국 제1외국어 정

규 교과로서 한국어가 채택되었다. 통상 제2외국어에서 제1외국어로 승격되

는 데는 10년가량 소요되지만, 한국어는 불과 1년여 만에 제1외국어로 올라

섰다. 이상의 채택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과의 채택 과정 

시기 2016년

⇒

2019년

⇒

2021년

위상
제2외국어

시범 교과

제2외국어

정규 교과 

제1외국어

정규 교과

근거

국무총리결정문

(Thủ tướng Chính phủ, 

2008)

교육훈련부 결정문

(Ban Quản lý Đề án 
Ngoại ngữ 2020, 2018)

교육훈련부 결정문

(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2021)

내용
제2외국어 시범 교과로서 

한국어 채택

제2외국어 시범 교과로서 

한국어에서 정규 교과로 

격상

제1외국어

정규 교과로서 한국어 

채택을 승인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채택됨에 따라 제1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은 초

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전국 6개 중·고교가 한국어 시범 교육 기관으

로 지정되어 1,500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제1외

국어로 승격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베트남 내에서 확산된 한국

어 학습 열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베트남은 2021년 기준으로 15개의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세종학당 외에도 

학원을 비롯한 비정규 한국어 교육 시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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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2

년 2,965명에서 2019년에는 28,253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한류 확산

과 더불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8천여 개에 달해 한국어 교육에 대

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나

서 형성된 상향식 여론에 힘입어 제2외국어 채택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1

년 2월 한국어를 영어와 같은 제1외국어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와 같은 베트

남 내 한국어 교육의 양적 성장이 제1외국어로의 채택을 추동한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현지인 한국어 전문가가 충분히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베트남 한국학술연구학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32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현재 정규 한국어 학습자만 16,000

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하노이 국립외국어대에 2018년 한국어 석사과

정이 개설되었고, 호찌민 국립외국어대와 국립 인문사회대가 한국학 석사과

정 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에 처음으로 대학에서 한국

어 교육을 시작한 이래 약 25년 동안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

이다. 학부 과정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가

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후에 베트남으로 돌아와 모교 혹은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과의 교수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많은 대학의 한국어

과에는 베트남인 한국어 교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학부를 

베트남에서 마친 후에 한국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사례이

다. 이들이 현지인 한국어 전문가로서 교육과 행정,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면서 초·중·고 한국어 교육 시행에 주춧돌이 되었다. 그리고 제2외

국어 교육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면서 한국어 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현지인 전문가가 

충분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고, 한국어 교육이 제1외국어로 채택되는 데에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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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현황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2021년 2월 9일 제1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와 독

일어를 선정하였다(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2021). 결정문에 따

르면, 제1외국어는 필수 과목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제

1외국어로 선정된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총 이수 시간은 1,155단위

이고, 단위당 수업 시간은 45분이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3학년부터 6학년

까지 4년간 420단위,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부터 9학년까지 3년간 420

단위, 마지막 고등학교인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3년간 315단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편제 하에서 달성해야 할 성취 기준은 유럽공통참조기준

(CEFR)의 A1, A2, B1에 해당하는 1급, 2급, 3급으로 결정되었다. 이상의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베트남의 제1외국어 교육 편제

기간 3-6학년(초) 7-9학년(중) 10-12학년(고)

성취 기준 1급
⇒

2급
⇒

3급

주당 시수 4시간 3시간 3시간

총 이수 시수 420시간 420시간 315시간

이러한 체계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독일어의 7개 제1외국어 과목 중에서 학습자들이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 초

등학교 3학년부터 배운다. 제2외국어는 제1외국어와 달리 중학교에 해당하

는 6학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가 중

복된다. 즉 제1외국어를 7개 언어 중에서 고르고, 나머지 6개 중에서 제2외

국어를 고르게 된다. 대부분의 베트남 학생들은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

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영어 외에 나머지 6개 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 당국은 일상생활, 학교, 환경·자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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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등 4가지 범위의 필수내용과 이에 속한 소주제를 구분하여 교육 커리

큘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칠 경우 한국

어능력시험(TOPIK)의 3급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유럽공

통참조기준에서 공교육의 성취 수준을 B1으로 설정한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김호정 외, 2020ㄴ)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만 아니라 베트남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도 졸업 요건을 TOPIK 4급-5급 

수준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중·고 교육의 수준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체계에 근거하여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의 시

범학교는 8개학교, 20개 학급이다. 2018년 기준으로 총 642명이 한국어를 

공부하였으며, 중학생이 190명, 고등학생이 452명이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

음과 같다.  

<표 4> 한국어 교육과정을 시범 도입한 학교 현황(김호정·권오현·윤여탁·김지혜·연소민·김여진, 

2019: 35)

지역 학교 명 학년 학급 수(개) 학생 수(명)

하노이

Thăng Long 중학교
6 1 55

7 1 55

Ngô Gia Tự 중학교
6 1 55

7 1 55

Việt Đức 고등학교 10 1 45

Ngô Gia Thiều 고등학교 10 1 45

호찌민

Bình Thọ 중학교 6 1 39

Hoa Lư 중학교 6 1 41

Bùi Thị Xuân 고등학교 10 6 177

Thủ Đức 고등학교 10 6 185

소계 20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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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시범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

을 실시하고 있지만, 베트남 학생들은 대부분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 전문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

를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어 역시 제1

외국어로 채택된 만큼 실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호찌민한국교육원은 2019년 『베트남 중학생을 위한 한

국어 익힘책 6』(이하 『익힘책 6』)을 발간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해 배

우고 있는 중학교에 배포하였다. 2016년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중학교 4개교

(하노이시 및 호찌민시 각 2개교)를 지정,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 시범 

운영하였는데, 당시 시범 학교에서는 『세종한국어 1』을 교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세종한국어 1』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인 만큼 중등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2017 -2018년도부터는 베트남 교

육훈련부가 직접 집필하여 발간한 『한국어 6』을 사용해 왔다. 이 교재는 본 

교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의 개인 학습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호찌민한국교육원은 

본 교재의 보조 교재로 학습자들의 연습 및 자기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익

힘책 6』을 개발하였다. 

<그림 1> 『베트남 중학생을 위한 한국어 익힘책 6, 7』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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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의 개발은 현지인 한국어과 교수가 책임 집필을 맡았고, 2명의 

현지인 한국어과 교수가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였다. 현지인 전문가 외에도 

국립국제교육원의 파견으로 근무 중인 한국인 교사 2명이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감수를 맡아 현지인 전문가와 현지에서 근

무 중인 한국인 전문가 그리고 국내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협력하여 전문

성과 실용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익힘책 7』, 2020년 

6월에는 『익힘책 8』을 후속 편찬하였다. 『익힘책 7』과 『익힘책 8』은 『익힘

책 6』의 후속으로 베트남 중학생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재일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복습하고 훈련할 수 있

도록 만들어진 워크북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호찌민한국교육원의 지원으로 학습자용 익힘책이 개발되었지만, 여전

히 한국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한글날 행사와 같은 특별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

움이 따른다(김호정 외, 2019). 수업 외 특별 활동은 해당 교과에 대한 학습자

의 흥미와 매력을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과 관

련된 특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베트남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한국어 

채택 과정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나타난 다양한 특성 

가운데 타 국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은 개별 국가의 한국어 교육 단계에 부

합하는 맞춤형 지원, 한국인 전문가와 현지인 전문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성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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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맞춤형 지원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정규 교과의 제1외국어로 채택된 것은 갑자기 결

정된 것이 아니다. 2016년 시범 교과로서 7년을 계약 기간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2019년 제2외국어 정규 교과로 승격된 이후, 2021년 제1외국어로 격

상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제2외국어 시범 교과-제2외국어-제1외국어’로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사례처럼 많은 국가에서 

정규 외국어 교과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별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

북방 지역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연구한 김호정 외(2020ㄴ)은 신북방 지역

의 13개 국가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잠재적 성장기’, ‘도입·적용

기’, ‘도입·성장기’, ‘지속적 성장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공교육의 영역에

서 아무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학이나 세종학당 등 외부 기

관에서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몰도바, 조지아 등의 국가는 ‘잠재적 성

장기’, 비정규 교과로서 방과 후 수업의 형태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타

지키스탄, 투크크메니스탄은 ‘도입·적용기’, 정규 교과로서 교육이 이루어지

지만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도입·성장

기’, 마지막으로 ‘지속적 성장기’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교육과정

에 근거한 교재가 개발되었으며,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과목이 포함된 국가

를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어가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밖 교육에서 시작하여 저변을 확장한 후에 시범 교과를 

거쳐 정규 과목으로 승격되는 과정을 거친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2016년 처음으로 제2외국어 시범 교과로 선정된 직후 체

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 6』을 전용 교재로 개발하였고, 2018년

에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9년 한국어

는 제2외국어 정규 교과로 격상될 수 있었고, 이후 본 교재만으로 구성된 교

재의 학습 지원을 위해 호찌민한국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익힘책 6 -9』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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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제1외국어 교과로서 한국어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결국 베트남의 한국어 발달 과정에 부합하

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을 적기에 실시하여, 제1외국어 과목으로서 위

상을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외 한국어 교육의 보급 과정에서는 해당 국

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발달 단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교육 지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그리고 교재 및 부교재 선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

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과정은 총론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성취 기준과 등급 등의 세부 내용은 개별 학교에서 자유

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존재한다. 또한 교과서 사용에 있어서도 

정부가 개발한 국정 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율적으

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교육 정책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현지인 전문가와 협력 강화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승격된 이후, 베트남의 교육훈련부

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때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는 베

트남인 한국어 교육 전문가였다. 하노이 국립외대 한국어문화학부의 현지인 

교수진이 주축이 되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이후 6학년에서부터 사용할 

한국어 교재의 개발과정에서도 하노이 국립외대 외에 하노이 대학교, 하노

이 국립인사대의 현지인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학

습자의 자습을 위해 개발된 『익힘책』의 경우 호찌민한국교육원이 기획을 맡

고, 베트남 현지인 전문가 3인, 국내 한국인 전문가 1인, 베트남에 파견된 한



	 23베트남의 제1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 채택의 정책적 함의 

국어 교사 2인 등 총 6인이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앞으

로 한국어 교육의 보급과 채택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현지인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기저에는 ‘베트남한국학술연구학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학회는 한국

학 연구, 보급 및 교육 분야를 위해 베트남인 전문가들의 결성한 것으로 베

트남인 교수와 박사들이 주축이 되어 베트남 내 한국 연구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쩐 티 흐엉, 2020: 214). 이들은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어 교육 관련 논의

가 활성화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현지인 전문가만 가능

한 일로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

국 전문성을 갖춘 현지인 전문가 집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국

어는 단기간에 제1외국어로 승격될 수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별 국가가 표방

하는 교육 철학이 있으며, 이는 현지의 교수 맥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

면서 교육을 실천한다. 따라서 국외 한국어 교육의 성장을 위해서 현지인 전

문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몽골의 초·중·고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연구한 알타이·김가람

(2020)은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 발전을 위해서 몽골인 전문가의 양성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김지혜·김호정(2019)도 현지인 전문가 양성

을 강조하였다. 결국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현지인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때, 

해당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

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 혹은 국내에서 파견된 한국인 교원이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한다

는 관점에서 벗어나 현지인 전문가와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상황에 부합하

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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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단기간에 제2외국어 시범 교과에서 정규 제1외

국어로 채택된 것은 오래 전부터 한국어 교육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고, 현재 15개에 

이르는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은 한

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 유학 이후 한국어 교육의 전문가가 되었으며, 세

종학당의 학습자들은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베트남 내에 설치된 14개 세종학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한국어

와 한국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성인 학습자 대상 한국

어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2021년에 이르러 제1외국어로서 한국

어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 열기를 고조시킨 후에 자연스럽게 초·중

등학교 한국어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현재 해외 대학의 한국어과는 대사관과 연계하여 현지인들을 위한 다

양한 문화 체험 및 한국어 관련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서는 왕립프놈펜대학과 대사관이 연계하여 말하기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

고, 타지키스탄도 타지키스탄국립사범대의 한국어과와 대사관이 협력하여 

한국 영화제, 태권도 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한국

어과는 현지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어 학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구축된 체계가 자연스럽

게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김선정(2019)에서도 해외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채택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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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현지 대학을 먼저 활성화한 후 초·중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각국의 핵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한국어 보급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육성한다면, 대학의 구성원들이 초·중등학교 정규 교

과로서 채택 과정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대학생

들이 초·중등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 후에

는 교사로 취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대학을 먼저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 활성

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원어민 교사를 파견하거나(국제교류재단), 정

부초청장학생 사업을 통한 한국어 연수 및 고등교육(국립국제교육원), 장학

금 지원(기업 및 현지 한인회)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 정

규 교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채택을 기대하기보다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

를 통해 토대를 구축한 후에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

록 순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제1외국어로 채택된 한국어의 

위상과 교육 현황을 검토하여,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2016년 제2외국어 시범 교과에서 2019년 제2외국어 정규 

교과를 거쳐 2021년 정규 제1외국어 교과로 격상된 한국어 채택 과정을 통

해 해당 국가별 한국어의 위상과 교육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을 제언하였다. 베트남은 시범 교육 단계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하였고, 제2외국어로 승격된 이후에는 교육과정을 개

발하였다. 또한 정규 교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를 위해 자가 학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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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을 도왔다. 이처럼 시범 교육, 제2외국어 정규 

과목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적합한 정책적 지원이 호찌민한국교육원을 통

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단기간에 제1외국어 과

목으로 격상될 수 있었다. 둘째 국내의 한국인 전문가 외에 현지인 한국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현지

화가 가능함을 제언하였다.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개발한 교재

와 교육과정에 대해 현지인 전문가들이 검토 역할만 하는 사례가 많은데, 베

트남의 사례처럼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지인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

여 현지의 교수 맥락에 부합하는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대학의 한국어과와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초·중등 교육으로 확산될 수 있도

록 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베트남에서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성인 학

습자들이 성공적인 롤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종학당이라는 전문적

인 한국어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활

성화는 학령기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화하

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베트남은 단기간에 한국어가 초·중·고 외국어교육에서 제1외국어로 

채택되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근거한 한국어 교재와 

부교재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

라서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하여 타 국가에서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 교과로

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후

속 연구를 통해 국가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 한국어 교육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1. 4. 30. 투고되었으며, 2021. 5. 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 6.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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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베트남의 제1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 채택의 정책적 함의

김가람

이 연구는 베트남의 초·중·고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제1외국어로 채택

된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채택 배경과 채택 과정을 탐구하여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외국어 교육 정책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제1 외국

어로 한국어가 채택된 과정을 고찰하여 타 국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먼저 해당 국가별 한국어의 위상과 교육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

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내의 한국인 전문가 외에 현지인 한국어 전문가

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지 대학의 한국어과를 중심으

로 한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한 후에 초·중등 교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어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제1외국어, 한국어 채택, 단계별 지원, 현지인 전문가, 대학 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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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ications of Vietnam’s Adoption of Korean as a 

First Foreign Language in Public Education 

Kim Garam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it was adopted as a first language in Vietnam’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curricula. Further, it explores its back-

ground and adoption process to identify policy implications for overseas 

Korean language distribution projects. To this end,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curriculum of Vietnam’s Ministry of Education were 

analyz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other countries were derived 

by considering the. First, phased support is needed for the status of  in 

each country, as well as the educational stage. Second, in addition to na-

tive Korean experts in Korea, cooperation with local Korean language 

experts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a sequential approach is needed 

to promot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adult learners, centered on 

local universities’ Korean language departments, before being spread t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keywords Korean Education, First Foreign Language, Korean Adoption, Phased sup-

port, Local Expert, Activation of Korean Education at University


